
-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  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 
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 않을 수 있습니다.  

-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

-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(생산자)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.  
자료를 인용하실 경우, 원자료 출처(생산자)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일러두기

우리 국민,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
‘화목한 가정’ 51%!
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과 질병은 ‘우울증’이다. 남녀노
소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기 때문에 흔히 ‘마음의 감기’라고도 
불린다. 우울증의 감정 상태는 마음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
끼는 ‘우울감’이다. 이러한 무감각, 무관심한 상태에서 자신에 
대해 비관적,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깊은 
절망은 자칫 죽음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울증은 저절
로 낫는 ‘감기’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‘질환’이다. 

이번 넘버즈에서는 우리 국민의 우울과 자살, 죽음에 대한 인
식을 살펴보고자 한다. 주목할만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3
명 중 1명 이상(36%)이 ‘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’고 응답
했고, 절반 가까이(47%)가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응답
했다. 죽음 후 남기고 싶은 것으로 ‘화목한 가정’(51%)이 가장 
높아 죽음에 앞서 가정의 소중함을 높이 생각하고 있었다.

일반 사회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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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우울 인식] 
나는 요즘 우울감을 ‘많이 느낀다’, 36%!01

• 정신 건강 지표 중 하나인 우울감 수준을 확인하고자 ‘나는 요즘 우울감 등을 많이 느낀다’는 문장을 제시하고 동의
율을 물었다. 그 결과,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(36%)이 ‘요즘 우울감 등을 많이 느낀다’고 응답했다.

[그림] 우울감 인식 (일반 국민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’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 

• 그렇다면 누가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? 성별이나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어 우울감은 남녀 모든 연령대에 동
일하게 나타나는 감정임이 확인되었다. 

• 다만 자녀의 연령대와 생활 수준은 우울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,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경우 자녀가 어릴수록 
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, 생활 수준이 ‘어려운’(51%) 응답자가 ‘괜찮은’(28%) 응답자보다 우울
감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.

자녀가 어리거나,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울감 느끼는 비율 높아!

[그림] 우울감 인식 (일반 국민, 인구 특성별, ‘요즘 우울감 많이 느낀다’ 비율, %)

13%

아니다
52%

그렇다
36%

잘 모르겠다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’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 

나는 요즘 우울감 등을 
많이 느낀다

성별 연령별

남성 여성

3536

20대 30대 40대 50대

35363834

자녀 연령대 (유자녀자)

미취학 
자녀

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
이상

323638
43

생활 수준

괜찮은 
편

어려운 
편

51

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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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번에는 ‘우울에 관한 최근 사회적 분위기’를 알 수 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. ‘요즘 시대
의 우울감 등의 정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다’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(87%)가 동의했다.  

• 또한 ‘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’에도 85%가 동의해 ‘요즘 시대’에 우
울은 ‘우리 사회’ 만연하게 퍼져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.
[그림] 최근 사회적 우울감 체감도 (일반 국민, ‘그렇다’ 비율)

우리 국민 대부분, ‘앞으로 우리 사회 우울증 겪는 사람 더 많아질 것’!

• 우울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나의 우울에 대한 타인의 시선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조사 결과, ‘우울증은 
더 이상 쉬쉬할 일이 아니다’(88%), ‘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’(87%)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
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• 그러나 ‘우울에 대한 타인의 시선’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, ‘우울감은 남에게 개인적 약함으로 비칠 수 있다’에 
대해 절반(54%) 이상이, ‘내가 우울증을 겪게 된다면,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을 수 있다’에 대해서는 절반에 못 미쳐
(47%) 우울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. 

[그림]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
          (일반 국민, ‘그렇다’ 비율, %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’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 

87%

요즘 시대의 우울감 등의 정서는 
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이다

85%

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울증을 겪는 
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

우울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, 나의 우울은 감추고 싶어!

[그림] 우울증에 대한 타인의 시선 인식 
          (일반 국민, ‘그렇다’ 비율, %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’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 

우울증은 
더 이상 
쉬쉬할 일이 
아니다

우울증이 
있다는 것은 
부끄러운 일은 
아니다

8788

우울감은 남에게 
'개인적인 약함'으로 
비칠 수 있다

내가 우울증을 
겪게 된다면, 
주변 사람들에게 
터놓을 수 있다

4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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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그렇다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는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? 2023년 한 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
시도자의 동기를 파악해 보니 ‘정신장애 및 증상 관련’이 33%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‘대인관계 문제’(17%)가 
뒤를 이었다. 
[그림] 자살 시도 동기 (자살 시도자, %)

자살 시도의 가장 큰 동기, 정신장애!

※출처 : 보건복지부, ‘2023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’. 2023.12. (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30,665명, 2023.01.01.~12.31.) 
*성적, 입시, 취업, 승진 등 

정신장애 및 
증상 관련

대인관계 
문제

말다툼, 
싸움

경제적 
문제

학업 및 
직장 문제*

... 기타

17

678

17

33

• 앞의 ‘우울’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살의 동기로 ‘우울증’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, 이와 관련 ‘자살’에 대한 국민 
인식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. 

•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5년마다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있는데, 최근 발표한 
‘2023 자살실태조사’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. 우리 국민 중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
의 비율, 즉 ‘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’은 15%로 나타났다.  

• 자살 생각 경험은 여성(16%)이 남성(13%)보다 다소 높았으며,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자살 생각 경험률 (일반 국민)

없다
85%

있다
15%

성별 연령별

남성 여성

16
13

19 
~29세

30대 40대 50대 60 
~75세

19
1615

1011

※출처 : 보건복지부, ‘2023 자살실태조사’. 2023.12. (전국 만 19~75살 국민 2,807명, 면접조사, 한국리서치, 2023.08.25.~10.08.) 

[그림] 성∙연령별 자살 생각 경험률 (일반 국민, ‘있다’ 비율, %)

[자살 인식] 
우리 국민, ‘자살 생각한 적 있다’ 15%!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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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출처 : 보건복지부, ‘2023 자살실태조사’. 2023.12. (전국 만 19~75살 국민 2,807명, 면접조사, 한국리서치, 2023.08.25.~10.08.) 

•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살 생각 경험자에게 물은 결과, ‘경제적인 어려움’(39%)과 ‘가정생활
의 어려움’(38%)을 가장 높게 꼽았다. ‘경제적인 어려움’의 경우 60~75세(50%)의 고령층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
높았고, ‘가정생활의 어려움’은 40대(49%)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, 우리 사회 40대 삶의 고단함을 엿볼 
수 있다.

[그림] 자살 생각 이유 (자살 생각 경험자, 1+2순위, 상위 6위, %)

자살을 생각한 이유, 경제와 가정생활의 어려움!

19~29세 
30대 
40대 
50대 

60~75세

연령별
17% 
22% 
42% 
40% 
50%

경제적인 어려움

가정생활의 어려움

정서적 어려움 (외로움, 고독)

신체적 질병의 어려움

직장 등 업무상 어려움

성적, 시험, 진로 어려움 11

12

14

15

38

39

19~29세 
30대 
40대 
50대 

60~75세

연령별
24% 
27% 
49% 
34% 
43%

• 자살 생각 경험자들의 자살 생각 극복 동기를 물은 결과, ‘가족이나 연인 등이 슬퍼할 것 같아서’가 57%로 가장 높
았다. 가족/연인 등 가까운 사람이 받을 상실과 고통에 대한 염려가 자살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
다. 다음으로 ‘그냥 참음’도 44%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위한 관심과 조치가 요구된다.

※출처 : 보건복지부, ‘2023 자살실태조사’. 2023.12. (전국 만 19~75살 국민 2,807명, 면접조사, 한국리서치, 2023.08.25.~10.08.)

[그림] 자살 생각 극복 동기 (자살 생각 경험자, 1+2순위, 상위 6위, %)

자살 생각 경험자,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극복!

가족/연인 등이 
슬퍼할 것 
같아서

그냥 참음 죽음에 
대한 
두려움

미래를 
낙관적으로 
생각하게 됨

하고 있는 
일을 
생각해서

자살 생각 
원인 문제 
해결

910
16

31

44

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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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자살 생각 경험자에게 자살 생각 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을 물었더니 ‘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음’이 59%로 가장 
높았고, ‘친구/이웃’ 28%, ‘가족/친척’ 12%가 그 뒤를 이었다. ‘자살 생각 경험자’ 10명 중 6명은 아무에게도 도움
을 요청하지 않은 셈이다.

[그림] 자살 생각 시 도움 요청 대상 (자살 생각 경험자, 중복응답, 상위 3위, %)

자살 생각 경험자 10명 중 6명,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아!

※출처 : 보건복지부, ‘2023 자살실태조사’. 2023.12. (전국 만 19~75살 국민 2,807명, 면접조사, 한국리서치, 2023.08.25.~10.08.)

아무에게도 
이야기 
하지 않음

친구/ 
이웃

가족/ 
친척

12

28

59

[죽음 인식] 
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,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해!03

• 우리 국민들은 ‘죽음’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‘죽음에 대해 요즘 얼마나 생각하는지’를 물은 결과, 우리 국
민 절반 가까이(47%)가 ‘생각하는 편’이라고 응답했다. 

• ‘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’은 남성(44%)보다는 여성(50%)이, 연령별로는 40대(52%)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
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[그림]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* 
          (일반 국민)

잘 모름/무응답
3%

생각하지 
않는 편
50%

생각하는 
편
47%

성별 연령별

남성 여성

50
44

20대 30대 40대 50대

43
524844

[그림]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 
          (‘매우 자주+이따금씩 생각한다’ 비율, 일반 국민, %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’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 
*4점 척도로 ‘매우 자주+이따금씩 생각’, ‘전혀+별로 생각하지 않음’ 비율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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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이유에 관해 물은 결과, ‘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이 잘 살아지지 않을 
때’, ‘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’, ‘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’ 등이 비슷하게 높았다. 대체로 자신의 조
건∙능력에 대한 결핍을 느낄 때, 또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죽음까지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

• 연령별로 살펴보면, ‘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이 잘 살아지지 않을 때’는 20대가 46%로 상대적으로 높았고, ‘경제적
으로 너무 힘이 들 때’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 (죽음에 대한 생각 경험자, 중복응답, 상위 6위, %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’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

죽음 생각 이유, ‘인생이 안 풀려서/스스로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’!

20대 
30대 
40대 
50대

연령별

46% 
34% 
29% 
36%

20대 
30대 
40대 
50대

연령별

29% 
31% 
33% 
39%

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이 잘 살아지지 않을 때

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

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

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못산다는 생각이 들 때

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

인간관계가 지치고 힘이 들 때 28

29

29

33

35

36

• ‘본인의 죽음’과 ‘가족의 죽음’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각각 물었다. 그 결과,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운 편이란 
응답이 58%인 반면,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85%로, 자신보다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더 크게 
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본인의 죽음보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훨씬 커!

[그림] 죽음에 대한 두려움* (일반 국민)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’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 
*4점 척도

본인의 죽음

잘 모름/무응답
6%

두렵지 
않은 편
36%

두려운 편
58%

가족의 죽음

용서할 수 
있을 것 
12%

잘 모름/무응답
3%

12%

두려운 편
85%

두렵지 
않은 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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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‘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’는 속담이 있다. 후세에 명성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
사람의 본성 중 하나인데 실제 우리 국민이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? 1위는 ‘화목한 가정’(51%)이었고, 
다음으로 ‘나를 기억해 주는 친구’(42%), ‘많은 재산’(25%), ‘훌륭한 자손’(23%) 등의 순이었다. 재산(3위)보다는 
화목한 가정(1위)과 친구(2위)를 더 높게 꼽은 점이 주목된다.

[그림]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 (일반 국민, 중복 응답, 상위 6위, %)

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, ‘화목한 가정’ 51%!

화목한 
가정

나를 기억해 
주는 친구

많은 
재산

훌륭한 
자손

자선 단체/ 
기부금

내가 집필한 
서적

1011

2325

42
51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’, 2023.07. (전국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7.05.~07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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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버즈 인사이트

1. 한국 사회, ‘우울’이라는 어두운 사회적 환경에 영향받고 있다! 
 - 한국인 중 ‘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’, 즉 우울감 속에 있다는 응답이 무려 36%로 국민 3명 중 1명 이상으

로 나타났다. 
 - 더군다나 국민 대다수(85%)는 ‘앞으로 우리 사회 우울증 겪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’고 생각하고 있었다. 
 - 우울증과 자살은 매우 연관성이 높은데, 우리 국민 중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무려 15%나 돼 6명 중 1명꼴로 

나타났다. 
2. 한국인, 인생 최종 열매를 ‘화목한 가정’으로 인식! 
 - 우리 국민 47%가 ‘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’고 응답했으며, ‘스스로 쓸모없는 존재’, 또는 ‘인생이 안 풀린

다고 느낄 때’ 죽음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 - 죽은 후 남기고 싶은 것으로 ‘화목한 가정’을 가장 많이 응답해 인생의 최종 열매를 화목한 가정으로 생각하

는 한국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.

이번호 요약

▶ [영상]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, 우울증 일까? (EBS 컬렉션 - 사이언스) 

▶ [기사] 칼빈주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우울증 (리폼드뉴스) 

▶ [서적] 죽음과 죽어감 (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, 청미)

함께 보면 좋은 자료 

우울감은 건강 약화, 무력감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빈곤, 열등감, 관계 등 사회적인 문제에도 원인이 
있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 

우리 국민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, 죽음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, 교회 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 
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 

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정신적인 질병은 육체적 질병과 달리 잘 알기가 어렵다. 따라서 교회는 정신적인 문제로 
고통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들을 공식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
다. 상담 기구를 운용하고 한편으로 소그룹 시스템을 강화해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럼없이 터놓을 수 있는 친밀
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.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목회자 자신이 상담 전
문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.

목회 적용점

*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(시 34 : 18) 
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
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(시 42:11)

관련 성경 구절

https://youtu.be/zHG4LChuZt8?si=EkDA6sVxb3_NlNnP
https://www.reformednews.co.kr/3937
https://www.yes24.com/Product/Goods/58248498

